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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시 2021. 9. 29. (수)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

담당과장 송현주 과장(044-203-5920) 담 당 자 이우진 사무관(044-203-5922)
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

「세계무역기구(WTO) 퍼블릭 포럼」 참석

  -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및 다자무역체제 복원 중요성 강조

  - 디지털·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기회 활용 필요성 역설

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.29(수) 20:00에 “다자무역체제 강화”를
주제로 한 「세계무역기구 퍼블릭 포럼(WTO Public Forum)」
고위급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였음

ㅇ 퍼블릭 포럼은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로, 각국 정부 관계자 뿐
아니라 기업, 시민단체, 학계, 언론계 등 다양한 민간 분야 인사를
초청하여 세계 교역 동향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임

ㅇ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영국 및 나이지리아 통상장관, 국제상공
회의소 사무총장, 개도국 관련 정책연구 기구인 사우스 센터 사무총장
등과 함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개도국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음

    ※ WTO 퍼블릭 포럼 고위급 토론 개요

    - (일시 / 장소) ‘21.9.29(수), 20:00~21:30 / 하이브리드 (화상 + 제네바 현지)

    - (주제) 다자무역체제 강화

    - (패널 참석자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,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, 나이지리아 산업통상
투자부 장관, 국제상공회의소(ICC) 사무총장, 사우스 센터(South Centre) 사무총장 등

    - (진행 순서) 개회 → 패널 발언 → 자유토론 → 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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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동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이룬

한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

체제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

ㅇ 여 본부장은 한국이 GATT 및 WTO 규범에 기초한 다자체제에서

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언급하며,

     * 1962년 대비 2020년 한국의 GDP는 약 580배, 무역규모는 약 1,960배 증가

ㅇ 신흥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개발과 국부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

다자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

□ 여 본부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교역

여건의 변화가 각국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,

ㅇ 이러한 새로운 통상의제에 대응하여 WTO에서 신속히 규범을

정립하고, 안정적으로 교역을 확대해나가기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

ㅇ 아울러 여 본부장은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협상,

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협의 등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

논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음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세계무역기구과 이우진 사무관(☎ 044-203-5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